
바이로메드, 항체치료제 시장 진출
미국 Eureka와 개발협약 체결 … 2012년까지 유방암치료제 임상 완료

유전자치료제 개발기업 바이로메드가 항체치료제 시장에 진출한다.

바이로메드(대표 김선영 김용수)는 미국의 항체치료제 전문기업 Eureka Therapeutics와 항체치료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10월12일 발표했다.

항체치료제는 일반적인 화학적 합성의약품과 달리 병원균이나 암세포 등 특정부위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선

택성이 높고 인체 단백질을 활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적은 특징이 있다.

바이로메드가 Eureka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항체 항암치료제는 항원항체 반응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기존 항

체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2년까지 유방암 항체치료제를 개발해 전임상(동

물실험)과 임상시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영 대표는 “암세포 살상능력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Eureka의 항체 조작기술을 적용하면 암세포

살상능력이 10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블록버스터 대열에 오른 유방암치료제 <허셉틴>보다

뛰어난 효능을 가진 항체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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